
부산시민� 여러분께� 물었습니다! 

100년의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있는

금강공원 숲길 이름을 지어주세요!
 어른들에겐 추억이 있는, 젊은 세대에겐 새로움이 가득할 금강공원에서
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공원 숲길 이름을 공모합니다.

부산의 교통, 상가, 공원, 장사시설 등 주요 기반 시설물을 관리·운영하는
부산시설공단이 해방 후 첫 번째 근린공원, 국내 두 번째 케이블카의 역사를 가진
금강공원 내 숲길 명칭을 공모합니다.

금강공원의 이름은 산세의 수려함으로 작은 금강산 같다하여 ‘소(小)금강’이라 부르던
것에서 유래했습니다(금강원 명명, 1940년). 과거 일제강점기 때에는 일본인의 개인정원이
되기도 한 아픈 역사가 있지만, 해방 후 첫 번째 근린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
오랫동안 이어진 아름다운 자연생태가 있습니다.

선정된 명칭은 해당 숲길에 대한 공식 명칭으로 사용할 예정이며, 
다양한 시설물과 행사 홍보 등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.

부산시민� 의견� 분석� 결과는? 

총 277건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, 주요 접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○ 접수결과: 총 277건 접수(중복 명칭 포함, 불성실 응답 1건 제외)

 ○ 주요 접수결과

관련요소 접수명칭

공 원 명 금강벗길, 금강숲길, 금강힐링숲길, 금길숲길, 금빛숲길, 금화자연숲길 등

도 롱 뇽 금빛생태숲길, 도롱숲길, 도룡숲길. 되롱솔숲길, 소롱숲길, 송뇽숲길 등

바 위 너비바위숲길, 사철암숲길, 석송이음숲길, 솔바위숲길, 큰바위숲길 등

소 나 무
금강소나무둘레길, 금강솔내음둘레길, 금강솔숲길, 금강송지숲길, 금강수림숲길,

금솔숲길, 늘청숲길, 솔내음길, 솔버덩숲길, 솔바람숲길. 소나무아름숲길 등

역 사 100년숲길, 기억의숲길, 동래금강백년숲길, 백금길, 소금숲길 등

기 타
금강백년지길, 가람숲길, 고을숲길, 공감숲길, 그리메숲길, 볕뉘숲길, 솔레숲길, 

아름드리숲길, 아름솔숲길, 아리숲길, 어울림숲길, 여지래숲길, 장수숲길 등



다음 기준에 따라 명칭을 선정했습니다.

평가기준 설  명

상징성 ⦁공원 숲길의 상징성 및 특징을 대표하는 정도

대중성 ⦁쉽게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도, 기억 및 발음 용이성

창의성 ⦁표현의 참신성, 다른 명칭과 차별성(상표권, 저작권 등에 저촉되지 않을 것)

지속성 ⦁일시적으로 유행하는 명칭이 아니고 지속적인지

선정결과: 금강송지숲길(송지숲길)

선정된 명칭은 해당 숲길에 대한 공식 명칭으로 사용할 예정이며, 

다양한 시설물과 행사 홍보 등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. 

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에 감사드립니다.


